	1.1.7 외자금융기구 영업세 약간 정책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0년 7월 28일 

國稅發 [2000] 135호 

  재중 외국투자 및 외국금융기업(이하 외자금융기구라 함)이 늘어나고 그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각 지에서 영업세 과세 과정에 육속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여왔다. 집행에 편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외자금융기구 경외은행업무 영업세 과세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제7조 및 국가세무총국의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이자, 임대료소득 영업세 과세 여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國稅發 [1997] 035호)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 금융기구 소재지를 노무발생지로 하는 원칙에 근거하면 중국경내의 외자금융기구가 종사한 경외은행업무는 중국경내에서 영업세 과세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이자소득은 규정대로 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외자금융기구가 취득한 이자소득 이외의 경외 노무소득은 관리상의 편리를 위해 당분간 이자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기구소재지를 영업세 과세 노무발생지로 확정한다. 

  경외 은행업무라 함은 은행이 비주민의 자금을 유치하고 비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활동을 지칭한다. 경외은행업무에는 외환예금, 외환차관, 도업종간 외환단기차관, 국제결제, 대면액 양도가능 예금증, 외환담보, 자문, 입회업무, 국가외환관리국이 인가한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 

  2. 경제특구내 금융기구의 원천이 특구내인 소득의 범위문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보험업 과세정책 조정문제 관련 국무원의 통지〉이첩 관련 통지》(財稅字 [1997] 045호) 제1조 제2항의 경제특구내 외자금융기구의 원천이 특구내인 소득에는 외자금융기구가 특구주민 개인에게 금융보험업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영업수입이 포함될 수 있다. 

  경제특구내 외자보험회사가 특구내 단위와 개인에게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영업소득은 외자금융기구의 원천이 특구내인 수입과 같이 국무원의 《금융보험업 과세정책 조정문제 관련 통지》(국발 [1997] 5호)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내에는 영업세를 면제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3. 인민폐 전대업무 과세문제 

  외자은행이 비준을 받고 인민폐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업 영업세 과세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 [1995] 79호)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즉 인민폐 전대업무는 일반 차관업무로 취급하고 이자소득 전액을 영업액으로 하여 영업세를 계산, 부과한다. 외자금융기구 간의 인민폐 동업종 거래는 당분간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융자임대 영업액 확정문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업 영업세 과세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 [1995] 79호) 제2조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융자임대 영업세 의무납세 소득액 계산문제 관련 통지》(財稅字 [1999] 183호)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금융기구가 융자임대업무에 종사한, 과세의무영업액에서 차관 이자지출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외 외환 차관이자에만 한하고 경내  외환(인민폐) 차관 이자지출은 공제하지 못한다. 

  5. 자기자금을 경외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다시 은행간 단기대출한 경우 외환 전대업무에 따라 영업세를 부과하는가 하는 문제 

  일부 외자은행은 경영과정에 자기자본의 30%를 규정대로 인민은행에 예금하고 기여부분은 경외의 관련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대출시에 관련은행에서 단기 차입하고 있다. 상기 대출금중 자기자본금 여액부분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업 영업세 과세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 [1995] 79호) 제2조에서 지칭한 “외환전대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제20조에서 지칭한 “자기자금을 타인엑 대여하여 사용케 하는” 성격에 속하므로 외자은행이 자기자본금을 예금한 경외의 관련은행에서 단기차입한 자금을 대외에 대출하는 업무에 대하여 예금한 자기자본금에 해당한 액수의 대출금은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6. 이 통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에 이미 세무처리가 완료된 것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国家税务总局关于外资金融机构若干营业税政策问题的通知

2000年7月28日

国税发[2000]135号

　　随着在华外商投资和外国金融企业(以下简称外资金融机构)的增加和业务范围 的扩展,各地在对其征收营业税过程中陆续反映出一些问题,为便于执行,现就有关 问题明确如下： 

一、关于外资金融机构离岸银行业务征收营业税问题 

根据《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第七条及国家税务总局《关于 外国企业在中国境内取得的利息、租金收入是否征收营业税问题的通知》(国税发 [1997]035号)有关规定确定的金融机构所在地为劳务发生地的原则,我国 境内外资金融机构从事离岸银行业务,属于在我国境内提供营业税应税劳务,其利息 收入应照章征收营业税。 

对于外资金融机构取得的利息收入以外的离岸业务收入,为便于管理,暂比照利息收入的处理办法,以其机构所在地确定其营业税应税劳务发生地。 

所称离岸银行业务,是指银行吸收非居民的资金,服务于非居民的金融活动。离 岸银行业务包括：外汇存款,外汇贷款,同业外汇拆借,国际结算,发行大额可转让 存款证,外汇担保,咨询、见证业务,国家外汇管理局批准的其他业务。 

二、关于经济特区内的外资金融机构来源于特区内的营业收入的范围问题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转发〈国务院关于调整金融保险业税收政策有关问 题的通知〉的通知》(财税字[1997]045号)第一条第二款所说的经济特区内的外资金融机构来源于特区内的收入,可包括外资金融机构为居住在特区内的个人提供金融保险劳务所取得的营业收入。 

经济特区内的外资保险公司直接为特区内的单位和个人提供保险劳务所取得的营业收入,可比照外资金融机构来源于特区内的收入,按照国务院《关于调整金融保险 业税收政策有关问题的通知》(国发[1997]5号)第三条的规定,享受自注册 登记之日起,5年内免征营业税的优惠政策。 

三、关于人民币转贷业务征收营业税问题 

外资银行经批准开展的经营人民币业务,应按照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金 融业征收营业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字[1995]79号)的有关规定处理,即,转贷人民币业务按一般贷款业务处理,以利息收入全额为营业额计征营业税；外资金融机构间人民币同业往来暂不征收营业税。 

四、关于融资租赁营业额的确定问题 

根据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金融业征收营业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字 [1995]79号)第二条和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融资租赁业营业税计税营业额问题的通知》(财税字[1999]183号)的有关规定,准予从外资金融机构从事融资租赁业务应税营业额中扣除的借款利息支出,应仅限于境外外汇借款利 息支出,境内外汇(或人民币)借款利息支出不得扣除。 

五、关于自有资本金存入境外银行再拆借能否按转贷外汇业务征收营业税的问题 

有些外资银行在经营过程中,除按规定将自有资本金的30%存在人民银行外,其余部分存入境外的关联银行,待其发放贷款时再向该关联银行拆借。上述贷款中相当于自有资本金存款余额的部分,不属于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金融业征收营业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字[1995]79号)第二条所说的“转贷外汇业务”,具有《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第二十条所说的“将自有资金贷与 他人使用”的性质,因此,对外资银行从存放自有资本金的境外关联银行拆借资金对外贷款的业务,其等额于所存放的自有资本金部分的贷款,应按利息收入全额征收营业税。 

六、本通知自2000年8月1日起执行。此前已经作出税务处理的,可不予调整。 




